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몇 달 전‘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’라는 드라마가 세간

의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.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녀 

주인공은 연상연하 커플이다. 하긴“너희는 나이 차이

가 너무 많아 커플이 되기 힘들어!”란 말도 옛날 이야기

에 불과한 시대이다. 오히려 연하남이기에 더 좋다는 여

성들도 적지 않다. 그들은 챙겨줘야 하는 철부지라고만 

생각했던 연하남에게서 의외의‘반전’매력을 발견했을 

때 더 큰 설렘이 인다고 말한다.

인사이트(insight.co.kr)에 따르면 다음과 같을 때 동생

이라고만 생각했던 연하남이‘연애하고’싶은 남자로 느

껴진다. 

1. ‘누나’에서 ‘너’라고 호칭을 바꿀 때

꼬박꼬박‘누나’라고 나를 부르던 연하남이 어느날 

‘너’라고 부르거나, 내 이름을 부르며 새로운 관계 변

화를 시도했다. 혹은 처음부터 나를‘누나’라고 부르지 

않고,‘너’라고 부르며 남자로서의 여지를 남겨뒀다.

건방지다고 윽박지르긴 하지만 누나, 동생의 벽을 허

무는 연하남에게 새로운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 건 사

실이다.

2. 큼지막한 손과 넓은 어깨를 봤을 때

‘우쭈주’해줘야 할 동생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연하남

도‘남자’였다. 큼지막한 손과 넓은 어깨의 다부진 체격

에 남자로서의 매력이 물씬 느껴진다.

3. 나이답지 않게 성숙함을 풍길 때

일부 여성들이 연하남을 싫어하는 이유는 생각이 어

리고 덜 성숙할 거라는‘편견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.

하지만 이런 생각과 다르게 대화를 할수록 깊이 있는 

생각과 성숙함을 머금은 모습을 발견했을 때 여성들은 

연하남과의 연애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.

4. 덤벙거리는 나를 듬직하게 챙겨줄 때

이리저리 부딪치고,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이런 사고

뭉치인 나를 듬직하게 챙겨주고 리드해 주는 연하남에

게 오히려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다.

옆으로 지나치는 차들에게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손

목을 낚아채는 박력있는 연하남의 행동에 요동치는 심

장을 경험한다.

5. 어른들께 예의 바를 때

여자들이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급 호감으로 바뀌는 

부분은 어른들에게 깍듯한 모습을 봤을 때다. 남녀노소

를 떠나 예의바른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다.

6. 나를 동생보듯이 귀엽게 바라볼 때

‘쓰담’을 받아야 할 연하남이 오히려 나에게‘귀엽다’

며 머리를 쓰다듬었다.

짐짓‘오빠’다운 포스를 풍기려는 이 모습에서 여성

들은 귀여움과 동시에 남자다운 면모를 물씬 느낀다.

연하남이 ‘남자’로 느껴지는 순간


